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5(5) : 582~592, 2010
Korean J Community Nutr 15(5) : 582~592, 2010

− 582 −

서울시 중·고등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 관련 요인

김양숙1)2)†·윤지현2)3)·김행란1)·권성옥1)

1)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2)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3)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Yangsuk Kim1)2)†, Jihyun Yoon2)3), Haengran Kim1), Sungok Kwon1)

1)Department of Agrofood Resources,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2)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3)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ut of 2,280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22 schools, 2,060 were
returned (90.4% response rate) and 1,899 were analyzed (83.3% analysis rate). Gender, self-perceived household
income level and mother’s working status were examined as demographic factors.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Perceived time restriction” and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were
extracted as psychosocial factors a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using 17 items. In case of middle
school students, boys were more likely to skip breakfast than girls. The students perceiving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were more likely to skip breakfast than those who perceived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igh or middle high”. The students whose mother had a job tended to skip breakfast than those whose mother had
no job. In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ents perceiving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tended to skip breakfast than those perceiving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igh or middle high”.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all the psychosocial factors examined in this study-“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Perceived time restriction” and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were related to the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in bo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15(5) : 582~5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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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급속한 사회발전과 경제수준의 향상은 패스트푸드와 동물

성식품의 섭취 증가, 식사의 불규칙성의 증가 등 우리나라 국

민들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5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1세 이상

의 국민들의 아침결식률이 16.7%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

의 아침결식률은 23.0%로 20대의 38.0%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HWFA] 2006). 청소년기는 성장과 활

동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아침

결식 등의 부적절한 식사는 하루 필요 영양소량을 충족시키

지 못하거나 영양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청소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기의 아침결식과 하루 섭취 영양상태, 비만, 학업능

력 등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아침

을 결식하는 경우가 아침을 먹는 경우와 비교하여 총 에너지

섭취량이 낮았고,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가 권장량에 못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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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icklas 등 1998; Kim 1999; Dwyner 등 2001).

아침을 결식하는 청소년이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청

소년 보다 체중이 증가할 경향이 높았고, 높은 BMI를 나타

냈다(Kim 1999; Berkey 등 2003; Niemeier 등

2006). 또한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오전시간의

집중력, 학교생활, 피곤자각도,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owell 등 1998; Kim 1999; Yoon

2001; Wesnes 등 2003; Chen 등 2005). 이와 같이 청

소년들의 아침결식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므

로 청소년의 아침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아침식사

섭취와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아침결식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

별, 연령, 가구의 경제상황, 본인의 체중에 대한 인식, 생활습

관,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의 횟수 등이 보고되었다(Pastore

1996; Kim 1999; Jang 등 2000; Videon & Manning

2002; Yi 2004; Yi & Yang 2006). 또한 아침식사 섭취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사회심리적 요인도 연구되어

왔다(Gummeson 등 1997; Backman 등 2002; Reddan

등 2002; Butcher-Powell 등 2003; Martens 등 2005).

아침식사 섭취와 같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여러 행동과학이론들이 적용되고 있

는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그를 발전시킨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SCT),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범이론적모델(Transtheoretical Model) 등이 있

다(Baranowski 등 1999). 이 중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한 개인의 특정 행동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이 행동의도는 개인의 특

정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의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태도

(Attitude)’는 특정 행동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고,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은 준거집단 또는 준거인이 자신의 특정 행동을 지지할 것인

가와 자신이 준거집단 또는 준거인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가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생각하는 지의 정도를 나타낸

다(Lee 등 2006).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식행동 및

특정 식품섭취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Sparks 등 1992; Gummeson 등 1997; Baranowski

등 1999; Berg 등 2000; Masalu & Åstrøm 2001;

Backman 등 2002; Robinson & Smith 2002;

Verveke & Vackier 2005; Mahon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의 아침식사 섭취 관련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심리적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

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

원 농식품자원부)에서 수행했었던 ‘한국형 학교아침급식 식

단 개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진행된 서울시 중·고등학생

과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아침급식 요구조사 결과

중에서 학생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6학년도 12월에 점심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서울시 361개 중학교 중에서 11개교의 각 학년별 학

생들 1,230명과, 210개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10개교의 1,

2학년 학생들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학교는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

시 11곳의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에 소재해 있는 중학교 각

1개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를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로 선정

하였다. 선정된 총 22개교 중에서 고등학교 1개교를 제외한

21개교가 설문조사에 동의하였다. 

설문에 응한 중학교의 경우, 공립 9개교, 사립 2개교였고,

10개교가 남녀공학교, 1개교가 남학교였다. 고등학교의 경

우 10개교 중, 공립 9개교, 사립 1개교였고, 7개교가 남녀공

학교, 3개교가 남학교였다. 급식운영은 고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9개교가 위탁급식으로, 중학교 2개교가 직영으로 운

영하였다. 

선정한 학교의 설문대상 학생들은 중학교의 경우, 한 학교

당 학년별로 1개 학급씩 총 3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설문시기가 수학능력평가 이후였기

때문에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 각 학년별 한 학급과 추가

로 1, 2학년 중에서 한 학급을 더 선정하여 총 3개 학급 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남

녀공학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반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도

록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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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변수를 적용하여 서울시 중·고등학생들의 아침

식사 섭취와의 관련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

고등학생들의 일반사항으로는 학년, 성별, 어머니의 직장유

무, 심리적인 가구 소득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사회심리적 요인인 아침식사행

동에 관련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은 사전연구들을 토대로 총 17문항으로 구성

하였다(Sparks 등 1992; Gummeson 등 1997; Berg 등

2000; Backman 등 2002; Reddan 등 2002; Martens

등 2005; Verveke & Vackier 2005; Mahon 등 2006;

Unusn 등 2006). 태도(Attitude)는 ‘나는 아침식사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침식사 먹는 것을 좋아

한다’, ‘아침식사는 나의 하루 영양섭취에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아침식사를 먹으면 학교생활이 더욱 활기차다’, ‘나는

아침식사를 먹으면 수업에 집중이 잘 되고, 학업능률이 오른

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침식사를 맛있게 먹는다’의 6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아침식사 먹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아침식사를 먹고 있다’의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나는 뚱뚱해질까봐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다’,

‘나는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다’,

‘나는 아침식사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가볍고 기분까지

괜찮다’, ‘나는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아침식사를 먹고 있다’,

‘나는 아침에 아침식사를 먹을 시간이 없다’, ‘나는 시간이 너

무 일러서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다’, ‘나는 아침식사를 차려

주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 한다’, ‘우리 집에는 아침식사로 먹

을 음식이 부족하다’의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침식사 섭취 실태로는 설문 전 한 주 평일동안(토, 일 제

외)의 아침식사 횟수,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 아침식사

를 함께 하는 사람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3월 9일까

지 실시하였고, 해당학교의 각 반 담임선생님들의 협조를 얻

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배부된 총 2,280부 중 2,060부를 회수하였고(회수

율 90.4%), 이 중 성별, 심리적 소득수준, 어머니의 직장유

무 등의 일반사항에 대한 문항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

여 아침식사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7

문항, 설문 전 한 주 동안의 아침식사 횟수에 관한 1문항에

대해 모두 기재된 1,899부(분석률 83.3%)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2.0

(SPSS Inc. 200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의 일반사

항 및 아침식사 섭취 실태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였다. 아침식사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7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각각 1, 2, 3, 4, 5점을

배정하여 각 문항 및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주

성분 분석법과 직교 회전방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측정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α 값을 구하였다. 

중·고등학생의 주중 아침식사 섭취 횟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아침식사 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 따

른 집단 간 차이를 보기위해 사후검정으로 S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1. 응답자의 일반사항 및 아침식사 실태

분석에 이용된 중·고등학생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Total

n (%) n (%) n (%)

Gender
Male 544 (853.9) 446 (850.2)  990 (852.1)

Female 466 (846.1) 443 (849.8)  909 (847.9)

Mother's working status
Yes 592 (858.6) 504 (856.7) 1,096 (857.7)

No 418 (841.4) 385 (843.3)  803 (842.3)

Self-perceived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139 (813.8) 134 (815.1)  273 (814.4)

Middle 608 (860.2) 581 (865.4) 1,189 (862.6)

High or Middle high 263 (826.0) 174 (819.6)  437 (823.0)

Total 1,010 (100.0) 889 (100.0) 1,8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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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고등학생 모두 남녀 학생의 비율은 비슷했고, 어머

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다니지 않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

았다. 자가 인식 소득 수준을 ‘중’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의 약 2/3 수준이었고, ‘하 또는 중하’로 응답한 학생이

14.4%, ‘상 또는 중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23.0%였다. 

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 실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 전 주 평일 동안 매일 아침식사를 한 학생은 중·

고등학생 모두 반수를 조금 넘었고, 최소 3일 이상 아침식

사를 하지 않은 학생이 전체학생의 약 1/4이었다. 중복을

허용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 ‘늦잠을 자서’(28.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입맛이 없어서’(15.4%), ‘습관적으로’(10.7%)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침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혼자서(40.4%) 아침식사를 하거나, 형제 또는 자매들과

(19.9%) 아침식사를 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2. 아침식사 섭취 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조사대상 학생들의 아침식사섭취

행동에 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의 측정 및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아침식사행동에 관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측정하

기 위한 17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내 친구들

은 대부분 아침식사를 먹고 있다’와 ‘나는 영양적으로 균형

적인 아침식사를 먹고 있다’의 2문항을 제거한 후, 총 15문

항에서 4요인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Kim 등 2007)에 따

라 추출된 4요인 중에서 같은 요인 안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문항들을 따로 묶어서 결과적으로 총 5개의 사회심

리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들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

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아

침식사행동관련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접근제한성(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지각된 시간적 제한(Perceived

time restriction)’, ‘자발적 아침식사 제한(Self restriction

to breakfast)’으로 명명하였다(Sparks 등 1992;

Gummeson 등 1997; Baranowski 등 1999; Berg 등

2000; Masalu & Åstrøm 2001; Backman 등 2002;

Robinson & Smith 2002; Verveke & Vackier 2005;

Mahon 등 2006; Kim 등 2007). 

Table 2. Eating status of breakfast of respondents 

Eating statu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Total

n (%) n (%) n (%)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0 day 127 (912.6) 143 (916.1)  270 (914.2)

1 − 2 days 119 (911.8) 104 (911.7)  223 (911.7)

3 − 4 days 221 (921.9) 191 (921.5) 412 (921.7)

5 days 543 (953.8) 451 (950.7)  994 (952.3)

Reasons for not eating

  breakfast 

  (multiple responses)

Getting up too late 248 (924.6) 284 (931.9)  532 (928.0)

Poor appetite 165 (916.3) 127 (914.3) 292 (915.4)

Habitual skip 99 (999.8) 105 (911.8)  204 (910.7)

Digestion problem 68 (996.7) 65 (997.3) 133 (997.0)

Not prepared breakfast 38 (993.8) 47 (995.3) 85 (994.5)

Not favorite food 15 (991.6) 22 (992.5) 37 (991.9)

Overeating or eating snack last night 10 (991.0) 10 99(1.1) 20 (991.1)

For weight control 3 (990.3) 6 (990.7) 9 (990.5)

Others1) 23 (992.3) 18 (992.0) 41 (992.2)

No response 564 (955.8) 462 (952.0) 1,026 (954.0)

People eating breakfast

  with a responding

  student 

Not eating breakfast 101 (910.0) 115 (912.9) 216 (911.4)

Alone 339 (933.6) 431 (948.5) 770 (940.5)

Brothers and sisters 260 (925.7) 117 (913.2) 377 (919.9)

All family members 208 (920.6) 102 (911.5) 310 (916.3)

Adults 84 (998.3) 94 (910.6) 178 (999.4)

Others 12 (991.2) 18 (992.0) 30 (991.6)

No response 6 (990.6) 12 (991.3) 18 (990.9)

Total 1,010 (100.0) 889 (100.0) 1,899 (100.0)

1) Others included 'Stomachache after eating breakfast', 'Should arrive at school too early' and 'Laz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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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학생들의 아침식사에 관한 태도(Attitude) 요인으로

묶인 여섯 문항의 문항 간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하 α= 0.88). 학생들의 아침식사행동에 관한 태도

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여섯 문항의 평균값이 3.57인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 6문항 중 아침식사에 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아침식사에 관한 주관적 규

범(Subjective Norm)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아침식사 먹

기를 원하신다’와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다’의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2문항의 크론바하 α값은 0.58이

었다. 아침식사에 관한 주관적 규범의 평균값은 4.04로 학

생들의 아침식사섭취에 관해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모님의 학생들의 아침식사행

동에 대한 기대도가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침식사에 대

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각

된 행동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요인분석 결과 3개

의 요인으로 나뉘었다. 그 중 한 요인에는 ‘나는 아침식사를

차려주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 한다’, ‘우리 집에는 아침식사

로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의 2개의 문항이 묶였고 아침식사

의 ‘지각된 접근제한성(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으로 명명하였다. 2문항의 크론바하 α값은 0.70

이었고, 평균값은 1.68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아침식사 준비 여부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의 또 다른 요인은 ‘나는 아침에

아침식사를 먹을 시간이 없다’, ‘나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아

침식사를 먹지 않는다’의 2개 문항이 묶였고, ‘지각된 시간

적 제한(Perceived time restriction)’으로 명명하였다.

‘지각된 시간적 제한’을 측정한 2문항의 크론바하 α값은 0.59

이었고, 평균은 1.84였다. 즉 학생들은 아침식사 환경 중 시

간의 부족함 등의 어려움은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나는 뚱뚱해질까봐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다’,

‘나는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다’,

‘나는 아침식사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가볍고 기분까지

Table 3.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1)

Factor Item Mean ± SD2) Factor 

loading
Eigenvalue Cronbach's α

Attitude

I think eating breakfast is important 4.08 ± 0.96 0.73

3.92 0.88

Eating breakfast is important to my daily nutrition 3.63 ± 1.05 0.78

I have more energy in my daily school life when

  Ieat breakfast
3.46 ± 1.07 0.80

I think eating breakfast helps me concentrate better

  and improve efficiency in my school work
3.45 ± 1.05 0.79

I like eating breakfast 3.43 ± 1.09 0.77

I eat breakfast with a good appetite 3.36 ± 1.09 0.67

3.57 ± 0.83

Subjective Norm
My parents want me to eat breakfast 4.43 ± 0.81 −0.70

2.23 0.58
My family eat breakfast everyday 3.66 ± 1.24 −0.53

4.04 ± 0.88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I don't eat breakfast because anyone don't prepare

  breakfast for me
1.68 ± 0.95 0.77

2.23 0.70

The food for breakfast is insufficient at my home 1.68 ± 0.95 0.68

1.68 ± 0.83

Perceived time

  restriction

I don't have enough time to eat breakfast 2.72 ± 1.27 0.83

1.70 0.60I don't eat breakfast because it's too early when

  I'm supposed to eat
1.97 ± 1.00 0.61

2.35 ± 0.96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I don't eat breakfast, because I am not hungry

  in the morning
2.08 ± 1.07 0.61

1.60 0.59
I don't eat breakfast because I feel good and light 2.03 ± 1.03 0.75

I don't eat breakfast because it might make me fat 1.40 ± 0.74 0.63

1.84 ± 0.71

Total variance explained in this model = 63.0%
1) Total n = 1,899
2) Scale of 1 = total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and 5 = total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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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의 3문항으로 묶인 요인은 Masalu & Åstrøm

(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발적 아침식사 제한(Self

restriction to breakfast)’으로 명명하였다. 3문항간의 크

론바하 α값은 0.59이고, 평균값은 1.84였다. 즉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아침식사를 제한하는 경향은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3. 중·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아침식사 섭

취 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

중·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행동에 관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차이를 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행동관련 사회

Table 5. Comparison of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by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High school students)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Attitude3) Subjective

norm4)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5)
Perceived time

restriction6)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7)

n Mean ± S.D.

Gender
Male 446 3.45 ± 0.84 3.95 ± 0.90 1.73 ± 0.85 2.45 ± 0.97 1.86 ± 0.70

Female 443 3.65 ± 0.80 4.07 ± 0.89 1.79 ± 0.84 2.50 ± 0.86 1.86 ± 0.72

p1) < 0.001 < 0.041 0.254 0.371 0.965

Self-perceived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134 3.45 ± 0.86 3.93 ± 0.912)a 1.92 ± 0.91a 2.50 ± 0.98 1.75 ± 0.66

Middle 581 3.51 ± 0.81 4.95 ± 0.91a 1.78 ± 0.84ab 2.50 ± 0.88 1.89 ± 0.72

High or Middle high 174 3.69 ± 0.82 4.27 ± 0.79b 1.59 ± 0.80b 2.36 ± 0.97 1.86 ± 0.72

p < 0.035 < 0.001 0.002 0.179 0.127

Mother's working

 status

Yes 504 3.60 ± 0.82 3.96 ± 0.90 1.79 ± 0.86 2.50 ± 0.93 1.84 ± 0.71

No 385 3.49 ± 0.83 4.08 ± 0.89 1.72 ± 0.83 2.44 ± 0.90 1.90 ± 0.71

p < 0.043 < 0.039 0.234 0.275 0.221

1) The p-values ar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2) abc: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test at α = 0.05
3) Attitude: mean score of 6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4) Subjective norm: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5)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6) Perceived time restriction: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7)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mean score of 3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Table 4. Comparison of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by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Middle school
students)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Attitude3)
Subjective

norm4)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5)
Perceived time

restriction6)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7)

n Mean ± S.D.

Gender
Male 544 3.59 ± 0.85 4.08 ± 0.86 1.61 ± 0.86 2.17 ± 1.03 1.80 ± 0.74

Female 466 3.58 ± 0.82 4.07 ± 0.86 1.62 ± 0.77 2.30 ± 0.92 1.83 ± 0.67

p1) 0.944 < 0.859 < 0.763 0.038 0.497

Self-perceived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139 3.36 ± 0.842)a 3.85 ± 0.93a 1.92 ± 0.95a 2.28 ± 1.08 1.76 ± 0.67

Middle 608 3.60 ± 0.81b 4.05 ± 0.86b 1.61 ± 0.80b 2.23 ± 0.94 1.85 ± 0.72

High or Middle high 263 3.66 ± 0.86b 4.25 ± 0.79c 1.45 ± 0.72b 2.21 ± 1.03 1.78 ± 0.71

p 0.002 < 0.001 < 0.001 0.777 0.245

Mother's working

  status

Yes 592 3.54 ± 0.87 4.01 ± 0.88 1.67 ± 0.84 2.25 ± 1.01 1.82 ± 0.71

No 418 3.65 ± 0.78 4.16 ± 0.82 1.53 ± 0.77 2.21 ± 0.95 1.81 ± 0.72

p 0.040 < 0.005 < 0.006 0.558 0.894

1) The p-values ar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2) abc: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test at α = 0.05
3) Attitude: mean score of 6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4) Subjective norm: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5)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6) Perceived time restriction: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7)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mean score of 3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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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인의 차이는 없었다. 자가 인식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는데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을 ‘하 또

는 중하’로 인식한 학생들이 나머지 두 그룹의 학생들보다 낮

은 태도 점수를 보였고 아침식사의 지각된 접근제한성을 높

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주관적 규범의 경우 자가 인식 소

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직장

유무와 아침식사 섭취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과 어머니의 직장유무와 아침식사 섭

취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과 아침식사 섭취행동 관련 사회심

리적 요인에서는 ‘상 또는 중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주

관적 규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하 또는 중하’로 인식하

는 학생들 보다 ‘상 또는 중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아침

식사의 ‘지각된 접근제한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

다(Table 5).

4. 중·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아침식사섭취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주중 평일동안의 아침식사

섭취 회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평일동안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었는데(p = 0.03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침식

사를 매일 먹는 학생이 많았고, 주중에 한 번도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학생은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주중 평일동안의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도 유의적 차이가 있었는데(p = 0.026), 가구소득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이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경우가

많았고, 평일동안 아침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장유무와 아침식사 섭취 횟

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p < 0.001), 직장

이 있는 어머니를 둔 경우 아침을 매일 먹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았고 평일동안 아침을 한 번도 먹지 않는 비

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주중 평일동안의 아침식

사 섭취 회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고등학

생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과

주중 평일동안 아침식사 섭취 횟수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다(p = 0.016).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수준

을 높게 인식할수록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학생이 많았고, 평

일동안 아침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낮았다.

Table 6. Frequenc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0 day 1 − 2 days 3 − 4days 5 days Total

n (%) χ
2 p

Gender
Male 64 (11.8)  51 (89.4) 118 (21.7) 311 (57.2)  544 (100.0)

8.978 0.030
Female 63 (13.5) 68 (14.6) 103 (22.1) 232 (49.8)  466 (100.0)

Self-perceived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24 (17.3)  17 (12.2)  39 (28.1) 59 (42.4)  139 (100.0)

27.363 0.026Middle 78 (12.8) 77 (12.7) 128 (21.1) 325 (53.5) 608 (100.0)

High or Middle high  25 (89.5)  25 (89.5)  54 (20.5) 159 (60.5)  263 (100.0)

Mother's working

  status

Yes 88 (14.9) 83 (14.0) 132 (22.3) 289 (48.8) 592 (100.0)
18.669 < 0.001

No 39 (89.3) 36 (88.6) 89 (21.3) 254 (60.8) 418 (100.0)

Total 127 (12.6) 119 (11.8) 221 (21.9) 543 (53.8) 1,010 (100.0)

Table 7. Frequencies of high school students'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0 day 1 − 2 days 3 − 4days 5 days Total

n (%) χ
2 p

Gender
Male 81 (18.2)  43 (9.6) 96 (21.5) 226 (50.7) 446 (100.0)

5.637 0.131
Female 62 (14.0) 61 (13.8) 95 (21.4) 225 (50.8) 443 (100.0)

Self-perceived

  household

  income level

Low or Middle low  31 (23.1)  18 (13.4)  28 (20.9) 57 (42.5) 134 (100.0)

15.557 0.016Middle 95 (16.4) 72 (12.4) 123 (21.2) 291 (50.1) 581 (100.0)

High or Middle high  17 (99.8)  14 (98.0)  40 (23.0) 103 (59.2) 174 (100.0)

Mother's working

  status

Yes 76 (15.1) 64 (12.7) 120 (23.8) 244 (48.4) 504 (100.0)
5.887 0.117

No 67 (17.4) 40 (10.4) 71 (18.4) 207 (53.8) 385 (100.0)

Total 143 (16.1) 104 (11.7) 191 (21.5) 451 (50.7) 8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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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변

수와 아침식사섭취 

중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행동관련 사회심리적 변수와 주

중 평일동안의 아침식사 섭취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분산분

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주중 평일동안의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 따라 중학생의 아침식사 섭취행동 관련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접근제한성’, ‘지각된 시간적 제한’, ‘자발

적 아침식사 제한’의 모든 사회심리적 변수에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아침식사 섭취 횟수가 적을수록 아침식사 섭취에 관

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주관적 규범의 수준도 낮

았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한 시간적 어려움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발적 아침식사 제한 수준도 높았다. 아

침식사의 지각된 접근제한성이 낮은 경우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아침식사의

섭취 가능성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분석결과도 중학생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였다

(Table 9). 아침식사 섭취 횟수가 적을수록 아침식사 섭취

에 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아침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태도점수를 나타

냈다(2.75). 주관적 규범의 수준도 아침식사의 횟수가 줄어

Table 9. Comparison of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by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 of high
school students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0 day

(n = 143)

1 − 2 days

(n = 104)

3 − 4days

(n = 191)

5 days

(n = 451)

Total

(n = 889)

Mean ± S.D. F p

Attitude2) 2.75 ± 0.761)a 3.20 ± 0.69b 3.52 ± 0.72c 3.89 ± 0.69d 3.55 ± 0.82 104.491 < 0.001

Subjective norm3) 3.28 ± 0.93a 3.63 ± 0.87b 3.79 ± 0.78b 4.42 ± 0.70c 4.01 ± 0.90  97.111 < 0.001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4)
1.99 ± 0.90a 1.98 ± 0.95a 2.00 ± 0.90a 1.54 ± 0.71b 1.76 ± 0.85  22.567 < 0.001

Perceived time

  restriction5)
3.06 ± 0.82a 3.16 ± 0.70a 2.82 ± 0.73b 1.99 ± 0.77c 2.47 ± 0.92 130.536 < 0.001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6)
2.33 ± 0.72a 2.09 ± 0.68b 1.95 ± 0.69b 1.63 ± 0.63c 1.86 ± 0.71  47.585 < 0.001

1) abc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test at α = 0.05
2) Attitude: mean score of 6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3) Subjective norm: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4)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5) Perceived time restriction: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6)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mean score of 3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Table 8. Comparison of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eating breakfast by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 of middle
school students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during weekdays

0 day

(n = 127)

1 − 2 days

(n = 119)

3 − 4days

(n = 221)

5 days

(n = 543)

Total

(n = 1,010)

Mean ± S.D. F p

Attitude2) 2.76 ± 0.781)a 3.15 ± 0.73b 3.55 ± 0.74c 3.89 ± 0.72d 3.58 ± 0.83  98.960 < 0.001

Subjective norm3) 3.36 ± 0.93a 3.47 ± 0.82a 3.92 ± 0.79b 4.43 ± 0.66c 4.07 ± 0.86 111.031 < 0.001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4)
1.99 ± 0.98a 1.83 ± 0.88a 1.76 ± 0.87a 1.42 ± 0.67b 1.61 ± 0.82  27.130 < 0.001

Perceived time

 restriction5)
2.96 ± 1.04a 2.92 ± 0.87a 2.52 ± 0.91b 1.79 ± 0.77c 2.23 ± 0.99 114.360 < 0.001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6)
2.20 ± 0.76a 2.16 ± 0.62a 1.94 ± 0.67b 1.60 ± 0.66c 1.82 ± 0.71  45.799 < 0.001

1) abc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test at α = 0.05 
2) Attitude: mean score of 6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3) Subjective norm: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4) Perceived difficulty in access to breakfast: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5) Perceived time restriction: mean score of 2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6) Self restriction to breakfast: mean score of 3 items measured with 5-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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듦에 따라 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아침식사를 하기 위한 시

간적 제약도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 아침

식사를 제한하는 수준도 높았고, 아침식사의 지각된 접근제

한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고 찰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서울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남

녀구성비율은 거의 비슷하였고,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경

우와 다니지 않는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학

생들의 자가 인식 가구 소득수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중 3회 이상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25.9%였는데

이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분석결과 13∼19세의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23.8%인 것과 거의 비슷한

값이었다(MHWFA 2006).

학생들의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가 ‘늦잠을 자서’(27.6%)

였는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의 결과 13∼19

세 학생들의 가장 많은 아침결식 이유가 ‘늦잠을 자서’

(32.0%), ‘시간이 없어서’(31.9%)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MHWFA 2006). Yi 등(2006)의 연구와

Yi & Yang(200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아침결식의 주

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아침식사에 가장 큰 제약조건은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의 약 34%, 고등학생의 거의 1/2에 가까운 학생들

이 아침식사를 혼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는데 200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분석결과에서도 13∼19세 계층들의 아침

식사를 혼자서 먹는 비율이 45.6%로 20∼29세 다음으로

높았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에 근거하여 아침식사행동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을 측

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에 의해 최초

의 17문항에서 2문항을 제외한 1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총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중 아침식사에 관한 태도를 측

정하는 6문항들은 크론바하 α값이 0.88로 신뢰성이 높은 척

도인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의 연구들에서 아침식사 섭취 행

동 관련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아침식사 섭취 행동관련 주관적 규범의 경우, Backman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행동

에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왔으나

Gummeson 등(1997)의 연구에서는 10∼16세 아동의 아

침식사 선택에 있어 친구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아침식사는 하루 중 최초의 식사로 가정에서 먹게 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친구보다는 부모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

된다. 설문의 계획단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기 위

한 8문항들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 통해 1문항이 제거된 후 다시 3개의 요인으로 나뉘었

다. 각 요인에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아침식사의 ‘지각된

접근제한성’, ‘지각된 시간적 제약’, ‘자발적 아침식사 제한’

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관

련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경우 중학생에서

는 성별, 자가 인식 가구 소득수준, 어머니의 직장유무 등이

아침식사 섭취횟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고등학생

은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많은 아침식사 관련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학

생들의 학령이 증가할수록, 성별이 남자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을 결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

고등학생 모두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침결

식률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차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아침결식 방지 노력이 필요함

을 함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Jang 등 2000; Yi 등 2006;

Yi & Yang 2006). 

본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변수와 아침식사 섭취 횟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 아침식사 섭취 횟수

와 사회심리적 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중·

고등학생들의 아침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아침

식사에 관한 인식, 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

관적 규범에 따른 아침식사 횟수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는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들의 아침식사에 대한 의지 및 가족

들의 아침식사 습관 등도 아침결식 방지를 위한 중요한 변수

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양쪽 모두를 대

상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강화

되어야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아침결식 관련 요인을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을 적용하여 다각적으로 규

명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섭취에 적용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들의 아침결식 요인

을 밝히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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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일반사항 및 아침식사 실태를 파악하고, 아침식사 행

동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인

구통계학적 변수와 아침식사 섭취 행동관련 사회심리적 변

수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와 관련을 가지는 요

인을 구명하였다.

1) 분석 대상 학생의 중학생 비율은 53.2%, 고등학생의

비율은 46.8%였다. 중·고등학생의 남녀 학생의 비율은 유

사하였고,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학생과 다니지 않는 학생

의 비율도 유사하였다.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이 ‘하 또는

중하’인 학생이 중학생은 13.8%, 고등학생은 15.1%였다.

대부분의 중학생(60.2%)과 고등학생(65.4%)가 가구소득

수준을 ‘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분석 대상 학생 중 설문 전 한 주 동안 아침을 전혀 먹

지 않은 학생이 중학생은 12.6%, 고등학생은 16.1%였고,

매일 아침을 먹은 학생은 중학생이 53.8%, 고등학생이

50.7%였다. 중·고등학생 모두 아침식사를 못한 가장 큰 이

유는 ‘늦게 일어나서’(28.0%)였다. 

3) 아침식사섭취 행동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은 총 5개로

나뉘었고, 아침식사 섭취 행동 관련 ‘태도’, ‘주관적 규범’, ‘

지각된 접근제한성’, ‘지각된 시간적 제약’, ‘자발적 아침식

사 제한’으로 명명하였다. 아침식사 섭취행동에 관한 ‘태도’

(3.57)와 ‘주관적 규범’(4.04)은 높은 수준이었고, ‘지각된

접근제한성’(1.68), ‘지각된 시간적 제약’(2.35), ‘자발적

아침식사 제한’(1.84)은 낮은 수준이었다.

4) 아침식사 섭취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중학

생의 경우 성별, 자가 인식 가구소득 수준, 어머니의 직장유

무였다. 남학생인 경우, 자가 인식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

록 경우,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침결식비율

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가 인식소득수준 만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가 인식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아침결식비율이 높았다.

5) 아침식사 섭취와 관련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은 아침식

사 섭취 행동관련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접근제한

성’, ‘지각된 시간적 제약’, ‘자발적 아침식사 제한’이었다. 아

침식사 횟수가 적을수록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낮았고 아

침식사의 ‘지각된 접근제한성’, ‘지각된 시간적 제약’과 ‘자

발적 아침식사 제한’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령이 높을수록, 남자일 경우, 저소득층

일 경우 아침결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아침식사

에 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부정적일수록 아침결식비율

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심

리적 요인과 아침식사섭취 횟수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으므로, 향후 청소년들의 아침결식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와 교육 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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